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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순종에 이르게 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피뿌림은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순종 또한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할 조건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신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같은 우리의 현재는 우연한 실패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순종을 만나게 되는 길입니다. 비록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시작되는 은혜와 

평강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먼저, 지난 모임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좋았던 것과 힘들었던 것을 돌아가면서 나누어 보세요. 

 

2. 성경 본문과 아래 설교문 발췌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3. 그래서, 피뿌림이란,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서 나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곧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혹자는 롱기누스가 그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가 뿌려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진실은, 예수께서 주어가 되어서 스스로 그 죽음으로 다가가신 것이지요. 

24. 그럼 순종함은? 그것 또한 마찬가지지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요구하는 어떤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한 모습이었지요. 그가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27.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지금의 우리 형편에 두지 않고, 오직 우리를 택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의지하게 

될 때, 자기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는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3. 아래 질문들을 설교에 비추어 생각해 보고 나눠봅시다.  

•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연이나 실패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길이라는 

사실은 지금 나의 형편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바꾸어 줍니까? 

내가 지금 벗어나고 싶어하거나 그만두고 싶어하는 “나그네 길”은 무엇입니까? 

 

•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인사합니다. 내가 지금의 형편보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내려놓게 되는 불평이나 비교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요? 


